
흙에서 흙으로~

2021.07.01. ~ 2021.08.31.

향기로운 흙냄새와 부드러운 흙



모래 놀이터에서의 놀이는 유아들에게 가장 흥미로운 놀잇감입니다.

모래와 흙에 물을 넣어 형태를 만들기도 하고 파헤쳐 보기도 하는 등의 신나는 흙 주제로 놀이하게 되었습니다.

＇흙에서 흙으로' 주제를 시작한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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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하면 떠오르는 것

놀이터나 텃밭의 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흙과 관련된 다양한 동식물 놀이도구, 관련된 장소 등을

떠올리며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았어요. 각자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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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흙을 찾아봐요.

‘흙을 발로 밟아보고 싶어요~’

유치원 마당, 주차장, 하늘정원, 놀이터 등 여러 곳에 있는 흙을 찾아보고 탐색해보며

손으로도 만져보니 부드러운 느낌, 단단한 느낌, 거친 질감 등을 느끼며 발로 밟아보고 신나는 흙놀이를 합니다.

손으로 흙을 만지니까

부드러워~

난 까칠까칠해
!

하늘정원에 있
는 텃밭의

흙은 촉촉해~

놀이터에 있는 흙이랑

느낌이 다르네?

화단에 있는 흙은
돌멩이도 많다~

어? 여기에는 개미도 보인다.

우와~ 발로 흙을 밝으니까
느낌이 너무 좋다~

주차장 흙을 딱딱해...



우리 주변의 흙을 소개해요.

‘우리 집에도 흙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보이는 흙이 아닌 다른 장소의 흙은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각자 여러 장소에서 흙을 가지고 오며 퍼온 흙을 소개도 하고 관찰도 하였습니다.

친구들마다 흙의 생김새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알았답니다.

나는 힐탑이루미
화단에서 흙을
퍼왔어~

나는 공원에서
흙을 퍼왔어~

뒷산에서 흙을
퍼왔는데 비가 온 뒤
라 흙이 촉촉해~

내 흙은
어린이 공원에서
많이 퍼왔어~

난 토마토 화분에서 가지고 왔지!

난 배란다 화분에서흙을 가지고왔어~



흙은 왜 다 다를까요?

‘은우가 가지고 온 흙에서 냄새가 나는데?’

친구들이 가지고 온 흙을 관찰하다 고약한 냄새가 나기도 하고

흙의 색깔도, 질감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으!! 흙에서

똥냄새가 나
요...!!!

→ “흙에서 냄새가 난다”
마음1반 친구들은 다른 흙들의 냄새를 맡아보며
왜 이 흙에서는 냄새가 흙의 냄새, 질감,색깔 등을
관찰해보았어요.

이 흙은 냄새가 안나!

이 흙 냄새가 나지 않아.

여기에는 하얀
돌이 들어있어

.

흙이 푹신푹신해~

이렇게 체로
치면

고운 가루가
나와~



흙으로 하는 재미있는 놀이

‘흙으로 그림을 그리려보면 어때요?’

놀이터 흙으로 게임하고 고운 흙을 염색하여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글자를 써보기도 하며 흙과 모래를 섞어서 놀이도 해보았어요.

장난감이 아닌 흙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놀잇감 입니다.

진흙 공
을 만들

고 있어
요~

손바닥 도장을 찍자~~

흙 물감으로 색칠할래~

알록달록 색깔 모래로 칠해요~

물을 섞어서 워터파크를 만들자~으쌰~

이만큼 흙을 가져가야지!



찰흙을 탐색해요.

‘채빈이가 가지고 온 흙이 찰흙처럼 변했어요!’

산에서 퍼온 흙을 물과 섞어 놀이한 뒤 시간이 지나서 만져보니 찰흙처럼 말랑말랑해졌어요.

진짜 찰흙을 손으로 발로 만져보고 다양한 모양을 만들며 즐겁게 놀이합니다.

물에 섞은 흙이 잘 뭉쳐지네?

이거봐요~ 사람 얼굴을

만들었어요~

발로 찰흙을 밟으니

재미있어~

와다다다다~~

내 눈썹에 찰흙 묻었다!!^^

우와 이걸로 찍으니까

거미줄 모양 같아졌어.

찰흙 마른 것을 절구로

빻으면 가루가 되요~



찰흙으로 카프라를 만들어요

‘카프라가 부족해요. 찰흙으로 더 만들어요.’

카프라로 놀이를 하다가 부족하여 찰흙으로 만들어보았어요.

찰흙 카프라는 마른 뒤 쉽게 망가져서 안 망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철사와 나뭇가지를 껴서 만들어보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부셔지는 모습을 보고 왜 찰흙은 쉽게 부셔질까?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답니다.

흙으로 만든 카프라보다 나무로 만든 카프라는 위에서 떨어져도 부셔지지 않기에

흙보다는 나무가 더 튼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뜨악! 찰흙으로 만든

카프라가 부셔졌어...

찰흙 안에 철사,

나무막대를 넣어서 만들어야지.

카프라로

높은 탑을 만들고 있어~

바닥에 깔 카프라가 부족하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럼 우리 찰흙으로 카프라를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찰흙



우리가 만든 멋진 찰흙 집

‘흙으로 만든 집도 있어~’

흙으로 만든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찰흙으로 집을 만들어 보았어요.

집을 만들기 전 필요한 설계도를 관찰해보고 지지대의 역할도 알아본 뒤

찰흙과 와이어 철사를 이용하여 멋진 나만의 찰흙 집을 완성해보았답니다.

▲마음튼튼1반이 만든 설계도
설계도와는 다른 집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마음튼튼1반 친구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집을

설계해보는 경험해보는 시간이였어요.



‘흙에서 흙으로’를 마무리를 하며...

교실 바닥에서 구성하던 작은 동네를 라이트 테이블로 옮기며 우리가 만든 집과 그 주변을 꾸며주었습니다.

작은 동네 속에 들어가지 못하여 아쉬워하였지만 작은 사람으로 변한 나의 사진으로 놀이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쉽게 보이는 자연재료인 흙으로 여러가지의 놀이를 통하여

마음튼튼1반 친구들이 앞으로도 상상력과 미적 감수성이 풍부해지길 바랍니다.

▶마음1반 친구들이 이 속에서 놀이하는 것을 정말 재미있어했어요~^^


